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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우(Holstein)의 쌍태임신율 및 분만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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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rate of twin pregnancy and parturition in dairy cows. Calving
records of Holstein dairy cows from 1998 to 2009 comprising Goyang and Paju cities herd with 20,990 calving events
representing 820 twin births were used to evaluate twinning rate, calf sex ratio, periods of pregnancy and complication
after parturition in single and twin births. Overall, the reported twinning rate was 3.9% in Holstein dairy cows. Rate
of bicornual pregnancy (75%) was larger than that of unicornual pregnancy (25%) among cows having twin. Regardless
of parity, the greatest twinning rate was observed in fall season from September to November. Calf sex ratios (male,
M; female, F) were 48.0% FM, 28.9% MM, 21.5% FF and 0.9% mummifications for twin calves. Parturition type
among cows having twins included normal (4.7%), premature (66.9%), delayed (9.2%), abortion (18.4%) and
mummification (0.8%). The period of pregnancy in twin pregnancy (mean 272.6 days) was shorter than single pregnancy
(mean 278.1 days). The retained placenta after parturition was over fourth times such as twin parturition (34.8%) higher
than single parturition (8.5%) and the abomasal displacement was over two times such as twin parturition (10.2%)
higher than single parturition (4.9%). The distribution of twin pregnancy with parities was high rate during the 2~3
parities. The prevalence of complication such as retained placenta and abomasal displacement with twin parturition
revealed higher than single parturition.

Key words : twinning rate, bi- or unicornual uterine, calf sex ratio, retained placenta, abomasal displacement.

서  론

모체의 자궁 안에서 두 마리의 태자가 자라는 경우를 쌍태

임신이라고 하는데, 국내 유우에서도 쌍태임신은 점차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2). 왜냐하면 쌍태임신은 조산, 난산,

태반 정체, 자궁 내막염, 유산 및 미이라 변성이 일어날 확률

이 높고, 또한 대부분 암컷과 수컷이 혼합하여 임신되기 때

문에 프리마틴(freemartin)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항생제 및 호르몬 요법

치료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송아지 폐사율이 높고, 모우

단태임신우보다 우유 생산량이 적으며 도태율이 높아서 경

제적인 손실이 큰 실정이다(13). 

소의 쌍태임신은 일반적으로 양측 자궁각성 쌍태(bicornual

twins)이나 드물게 쌍태가 동일각내에서 발육되는 편측 자궁

각성 쌍태(unicornual twins)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

율은 약 1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자궁각은

대단히 길어져서 횡격막에 대하여 180도 각도로 만곡되어 한

태자는 다른 태자와 평행으로 위치한다(2).

보고된 바에 의하면 쌍태임신과 관련된 요인으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계절적 요

인으로 유우의 쌍태분만은 주로 6~7월에, 육우의 경우는 8

월에 많이 발생하고, 모우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쌍태분만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2). 그리고 분만 후의 조기

수정으로 즉 분만 후 30~40일 이내에 교배된 소와 분만 후

9일경에 교배된 말에서는 이상 배란과 쌍태의 발생율이 증가

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11). 또한 PMSG,

GnRH및 PGF2 등과 같은 호르몬을 주사할 경우, 과잉배란

으로 인한 다태임신이 된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 그 외에 자

궁 내 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높은 발생율을

나타낸다(2,7,11).

한편 유전적 요인으로는 첫째 품종간의 차이로써, 육우의

경우가 쌍태임신율이 낮으며, 유우의 경우 Holstein 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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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swiss 종에서 가장 발생율이 높고, Aryshires 종과

Jersey 종에서 쌍태임신 발생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또한 난포낭종으로써 즉 난포낭종이 치유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임신되는 경우 쌍태임신인 경우가 많았고, 고능력

유우에서도 높은 쌍태임신 발생율을 나타내었다(2,7,11).

현재까지 쌍태에 대해 알려진 연구 결과는 대부분 해외의

자료이고, 국내에는 쌍태임신 및 분만에 관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다. 쌍태임신이 유발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장 검사로 조기 쌍태 임신진단

및 건유기 감정으로 쌍태임신을 재확인하고 분만 후에 쌍태

분만을 확인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의 진료에 참고가 될 기

초 자료를 확립 할 목적으로 국내 유우를 대상으로 쌍태임

신율 및 분만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동물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 동물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의 목장에서 사육 중인 유우(Holstein) 70개 목장, 총 20,990

두 (2~12연령)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

쌍태임신 및 분만에 대한 조사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조사하 였다. 

실험 방법

매월 2회 (15일 간격)로 실시하는 정기 검진 시와 축주

요청에 의한 임상 진료 시에 임상수의사 1명이 직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기 임신 감정은 수정 후 45 ± 5일에 단태 및

쌍태임신 감정을 하였고, 건유기 감정은 중자궁 동맥의 촉진

으로 태아의 생사를 간접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만 후에 쌍

태아 확인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쌍태임신율을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쌍태임신우의 임신형태를 진단하여 편측 자궁각성 임신 (좌

측 자궁각성 임신, 우측 자궁각성 임신), 양측 자궁각성 임신

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계절별 쌍태임신율을 봄 (3월~5월), 여름 (6월~8월), 가을

(9월~11월), 겨울 (12월~2월)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쌍태분만 자우의 성별분포는 이성쌍태, 암컷쌍아, 수컷쌍

아, 암컷·미이라변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쌍태임신우의 분만형태는 정상분만, 조산, 지연분만, 유산,

미이라변성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정

상분만; 정상적인 분만, 조산; 임신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태아기 생활능력을 가지고 만출되는 것, 지연분만; 임신기간

(278~282일)을 초과하여 임신 295일 이후에 분만되는 것. 유

산; 임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신이 중지되어 태아가 죽거

나 또는 살았어도 생활능력을 가는 시기인 임신8개월 이전에

만출되는 것, 미이라변성; 태아가 자궁내에서 죽은 뒤에 만

출되지 않고,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잔류하는 동안에

수분이 흡수되어 건조·위축된 상태로 임신이 계속된 것.

단태와 쌍태 임신우의 임신기간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쌍태분만 후 태반정체 및 제4위전위증 발생율을 단태분만

후와 비교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태반정체; 태아

태반을 포함한 태막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모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자궁내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 제4위전위증; 제4위의

일부가 본래 있던 자리에서 제1위 좌측으로 빠져 나와서 제

1위와 복벽 사이에 끼어들거나 또는 우측으로 이전하여 간과

복벽 사이에 끼어들어서 위치변화를 일으키고 압박을 받는

상태. 

통계 분석

측정자료의 통계는 평균(mean)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결  과

연도별 쌍태임신율

쌍태임신율은 20,990두 중 820두로써 2.7~4.8% (평균

3.9%)로 나타났다(Table 1).

쌍태임신우의 임신형태

2001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380두를 대상으로 조

기 임신감정및 건유기 감정으로 진단한 결과 양측 자궁각성

임신은 75% (285두)이고, 편측 자궁각성 임신은 25% (95두)

로 진단되었으며, 편측 자궁각성 임신에서 좌측은 47.3% (45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win pregnancy rate according to
the year

Year
No. of
survey

No. of single
pregnancy 

No. of twin
pregnancy

Twin 
pregnancy
rate (%)

1998 1,745 1,698 47 2.7

1999 1,814 1,762 52 2.9

2000 2,098 2,009 89 4.2

2001 2,390 2,275 115 4.8

2002 1,974 1,890 84 4.3

2003 1,827 1,771 56 3.1

2004 1,554 1,492 62 4.0

2005 1,616 1,552 64 4.0

2006 1,536 1,471 65 4.2

2007 1,433 1,374 59 4.1

2008 1,558 1,485 73 4.7

2009 1,445 1,391 54 3.7

Total 20,990 20,170 82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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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우측은 52.3% (50두)이었다(Table 2).

계절별 쌍태임신율

820두 중 3~5월 24.9% (204두), 6~8월 18.9% (155두), 9~

11월 33.3% (273두), 12~2월 22.9% (188두)로 진단되어

9~11월에 쌍태임신율이 가장 높았다(Table 3).

쌍태분만 자우의 성별분포

820두 쌍태분만우 중 자우의 성별이 확인 안 된 122두(유

산: 87두 도태: 16두, 폐업: 8두, 미이라변성: 6두, 폐사: 4

두, 판매: 1두)는 본 조사에서 제외 하여 698두중 이성 쌍태

의 분만이 48.0% (335두), 암컷 쌍아의 분만이 21.5% (150

두), 수컷 쌍아의 분만이 28.9% (202두)로 나타나 이성 쌍아

의 분만이 가장 높았다(Table 4).

쌍태임신우의 분만 형태

820두 쌍태임신우 중 29두(도태: 16두, 폐업: 8두, 폐사: 4

두, 판매:1두)는 제외되어 791두 중 정상분만은 4.7% (37두)

로 매우 낮았고, 조산은 66.9% (529두)로 가장 높았으며, 지

연분만은 9.2% (73두), 유산은 18.4% (146두), 미이라변성

은 0.8% (8두)로 확인되었다(Table 5).

단태와 쌍태임신우의 임신 기간

단태임신우 20,170두 중 821두(폐업, 유산, 도태, 미이라변

성, 폐사 등), 쌍태임신우 820두 중 181두(유산:146두, 도태:

16두, 폐업: 8두, 미이라변성: 6두, 폐사: 4두, 판매: 1두)는

제외되어 단태임신우 19,349두와 쌍태임신우 639두로 임신

기간을 조사한 결과 단태분만우는 평균 278.1일이고 쌍태분

만우는 평균 272.6일로 쌍태분만우의 임신 기간이 약 5.5일

짧았다(Table 6).

쌍태분만 후 태반정체 및 제4위전위증 발생율

단태임신우 20,170두 중 821두 (폐업, 유산, 도태, 미이라

변성, 폐사 등), 쌍태임신우 820두 중 35두 (도태: 16두, 폐

업: 8두, 미이라변성: 6두, 폐사: 4두, 판매: 1두)는 제외되어,

단태분만우 19,349두와 쌍태분만우 785두에서 태반정체율은,

단태분만우는 8.5% (1,647두), 쌍태분만우는 34.8% (273두)

이었다. 또한 제4위전위증 발생율은, 단태분만우는 4.9%

(939두), 쌍태분만우는 10.2% (80두)로, 두 경우 모두 쌍태

Table 2. The distribution of bi- or unicornual uterine with
twin pregnancy

 No. of 
survey

 Unicornual pregnancy Bicornual 

 Left  Right Total pregnancy

No. of
pregnancy

 380 45 50 95 285

Percent (%)  100 25 75

Table 3. The distribution of twin pregnancy rate according to the season

Season No. of survey March~May June~August September~November December~February

 No. of pregnancy  820  204 155 273 188

Percent (%) 100 24.9 18.9 33.3 22.9

Table 4. The distribution of calf gender with parturition

No. of survey
Calf gender 

F, M F, F M, M F, Mi Mi Unknown

No. of pregnancy 698 335 150 202 5 6 122

Percent (%) 100 48.0  21.5 28.9 0.7 0.9

F: female, M: male, Mi: mummification 
Unknown (122 case): Abortion; 87, Slaughter; 16, Closed; 8, Mummification; 6, Death; 4, Saled; 1

Table 5. The distribution of parturition type with twin pregnancy

No. of survey
 Parturition type 

Other
Normal Premature Delayed Abortion Mummification

No. of parturition 791 37 529 73 146 6 29

Percent (%) 100 4.7 66.9 9.2 18.4 0.8

Other (29 case): Slaughter; 16, Closed; 8, Death; 4, Saled; 1 

Table 6. The period of single or twin pregnancy

No. of survey Pregnancy period (days)

Single 19,349 278.1

Twin 639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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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우에서 높은 발생율을 나타냈다(Table 7).

 

고  찰

최근 유우의 쌍태임신은 경제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Dickerson 등에 의하면 육우에서 인공적으로 발

생시킨 쌍태와 단태의 경우 쌍태의 경우 단태에 비해

20~30%정도의 경제 손실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5).

또한 유우의 경우에서도 쌍태로 태어난 경우와 쌍태를 임

신한 경우 모두 경제적 손실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는 1회 출산 당 약 125달러의 손실에 해당한다고 보

고되었다(6).

이는 난산 혹은 후산정체, 임신율의 저하, 공태 기간의 증

가 등과 관련되어 있다(8). 본 연구에서도 쌍태임신의 경우

조기 분만 및 유산, 그리고 태반정체 및 제4위전위증 발생율

이 높았다. 즉, 쌍태임신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입

증된 셈이다.

Kinsel 등(12)에 의하면 미국 Idaho주의 경우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쌍태분만의 발생율이 점차 증가하였다가 이후

1993년까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했다가 2003

년까지 감소, 그 후 2008년까지 다시 증가하다가 2009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Rutledged(14)에 따르면 쌍태임신은 품종별로 다른 분포를

나타내어 Hereford종과 Angus종의 발생율은 1% 미만 인데

비하여, Holstein종은 4% 이상으로 높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 Holstein종에 한해서 조사한 결과 총

20,990두의 임신유우 중 820두 (평균 3.9%)가 쌍태임신을

하여 앞선 보고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개

체 차이, 사육 환경과 사양 관리의 조건, 난소에 발정 유도

을 위한 호르몬 요법의 약물 치료 및 자궁의 질환으로 인한

약물의 사용 여부 등에 의한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호르몬 요법의 경우, 무발정우의 치료에 성선자극물질로서

PMSG, gonadotropin, 또는 FSH를 사용하고, 3~5일 후에

LH를 주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에 과잉배란의

가능성이 있다(2). 출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쌍태임신 비

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처녀우보다 경산우에서 여러 개의 난

모세포(oocyte)가 배란되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3).

소의 쌍태임신은 대부분 양측 자궁각성이나, 약 10%는 편

측 자궁각성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나, 조기 쌍태임신감정은

직장검사로 실시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수정후 45 ± 5

일이 매우 좋으며, 이차로는 건유기 감정은 수정후 200 ± 10

일에 중자궁 동맥을 촉진하여 태아의 생사및 편측및 양측 임

신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하며 분만후에 쌍태 분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 결과 편측 자궁각성의 경우 25%로 높은

발생을 보이는 것이 확인 되었다.

쌍태 출산에 대한 계절적 차이는 이미 보고된 바 있다(9).

이는 계절에 따른 광주기의 변화가 성 성숙과 배란율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10,15). Gregory 등(7)에

의하면 쌍태분만율을 계절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봄철 보다는

가을 철 분만이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하였으며, Kinsel 등

(12)은 미국 Idaho주의 경우 10~12월 및 1~3월 사이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쌍태임신 총 820두 중에서 9~11월 33.3%

(273두), 12~2월 22.9% (188두), 3~5월 24.9% (204두) 및

6~8월 18.9% (155두)로써 9~11월 임신이 가장 높아 Gregory

등이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성 쌍아의 경우에서는 암컷은 거의 freemartin이

되므로 특히 혈통이 좋은 유우라고 하더라도 착유우로 활용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도

쌍태분만우 689두 중 이성 쌍아의 분만이 48.0% (335두)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쌍태임신우의 분만 시기를 보면 절반 이상이

조산 (66.9%, 529두)이었고, 정상 (4.7%, 37두)은 5% 미만

이었다. 임신 기간을 보면 쌍태분만우 (272.6일)는 단태분만

우 (278.1일) 보다 임신 기간이 약 5.5일 짧았다. 

사람의 경우에도 쌍태에서 임신기간이 더 짧다. 정상 임신

기간이 37주~41주 6일이고, 쌍태의 평균 임신 기간은 36주

2일이다. 즉 다수의 쌍태아가 조산으로 출산되는데, 이들의

예후는 같은 주수의 단태아와 같다. 그래서 쌍태아가 조산으

로 출산되는데, 이들의 예후는 같은 주수의 단태아와 같다.

그래서 쌍태아의 조산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

다. 그러나 쌍태에서 과숙아(post-term)의 기준은 별도로 정해

져 있다 (쌍태 40주, 단태 42주). 그 이유는 쌍태에서 40주

이후에 출산을 하면 태아의 예후가 불량하기 때문이다(1,4). 

그러나 유우의 경우는 조기 분만이 많으며 여러 가지의 불

리한 조건을 많이 발생하므로, 쌍태임신우의 임신 기간이 더

짧은 만큼 건유 예정일과 분만 예정일을 7일정도 앞당겨 실

시하는것이 좋다. 또한 vitamin D3, selenium and vitamin

E 투여 시기와 사료전환 시기를 앞당겨서 모우의 건강을 유

지하여 태반정체 및 제4위전위증의 발생율을 낮추는데 더욱

도움이 되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insel 등(12)에 의하면 쌍태분만 후 태반정체의 발생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단태분만보다 쌍태분만

Table 7. The distribution of retained placenta and abomasal displacement after single and twin parturition

 Single  Twin

No, of survey No. of case Percentage (%) No. of survey No. of case Percentage (%)

Retained placenta 19,349 1,647 8.5 785 273 34.8

Abomasal displacement 19,349 939 4.9 785 8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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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태반정체 발생율이 약 4배 이상 높았고, 또한 제4위전위

증 발생율은 쌍태분만시가 단태분만시 보다 약 2배 이상 높

았다. 즉, 쌍태분만은 태반정체와 제4위전위증의 발생에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본 연구로 국내에서 사육 중

인 유우에 있어 연도별 쌍태임신율, 임신 형태, 계절별 쌍태

임신율, 자우의 성별, 분만 형태, 임신 기간, 쌍태분만에 따른

태반정체 발생율과 제4위전위증 발생율에 대한 수의 임상 분

야에 참고가 될 기초 자료를 정리하였다고 생각하고, 본 연

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

대한다.

결  론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일원의 목장에서 사육중인 임신유우 20,990두를 대상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쌍태임신율은 총 20,990두

중 820두로써 약 3.9%를 나타내었다. 쌍태임신우 380두 중

양측 자궁각성 임신우는 75% (285두)였고, 편측 자궁각성

임신우는 25% (95두)로 나타내었다. 계절별 임신율은 820두

중 9~11월은 약 33.3% (273두)로 가장 높았으며, 3~5월은

약 24% (204두), 12~2월은 약 22.9% (188두), 6~8월은 약

19.9% (155두)의 순으로 연중 쌍태임신은 발생되었다. 출산

된 자우의 성별 분포는 698두 중 이성 쌍아 분만은 약

48.0% (335두)이고, 동성 쌍아 분만은 약 50.4% (352두)로

나타나 거의 유사하였으며, 이성 쌍아의 경우 암컷은 대부분

freemartin 이었다. 분만 시기는 791두 중 조기 분만이 약

66.9% (529두)로 가장 많았고, 유산율은 약 18.4% (146두)

로 높게 나타났다. 단태와 쌍태임신 기간은 단태임신우는 약

278일이었고 쌍태임신우는 약 273일로써 약 5일 정도 쌍태

임신우가 조산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건유 예정일, 분만

예정일 및 사료전환 시기를 단태임신우 보다 5일이상 앞당

겨 실시하여야 한다. 단태와 쌍태분만 후 태반정체 발생율은

단태분만우는 약 8.5%이고 쌍태분만우는 약 34.8%로 4배이

상 높게 나타났으며, 제4위전위증 발생율은 단태분만우는 약

4.9%이고 쌍태분만우는 약 10.2%로 2배이상 높게 나타내었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 쌍태임신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유 예정일, 분만 예정일 및 사료전환 시기를

5일이상 앞당겨 결정해야하며 분만후 태반정체와 대사성 질

병 (제4위전위증, 케톤증 등)을 예방하기위해서는 vitamin

D3, selenium, vitamin E 투여시기 조절과 산전 및 산후 관

리를 철저히 하여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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